
중국-타이완, 관세장벽 무너지나?
경제협력 기본협정 추진 … 석유화학 반도체 전자 관세면세 수용할 듯

중국과 타이완이 FTA에 해당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에 나서면서 석유화학을 비롯한 반도체 관세장벽

이 철폐될 것으로 보여 국내기업들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.

중국과 타이완은 1월26일 양안(兩岸)간 자유무역협정(FTA)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(ECFA) 체결을 위한 첫

공식 협상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.

사실상의 FTA인 ECFA는 서로 거래되는 상품과 용역에 대한 관세를 대거 낮춤으로써 무역 경제 협력을

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실질적인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면서 타이완의 중국 내수시장 진

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.

전문가들은 중국이 타이완과의 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타이완의 석유화학 기계 섬유제품 관세면제 요구를

상당부분 수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전자와 반도체 등 주력업종이 한국과 겹치는 타이완에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문호가 완전히 열리게 돼

국내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.

중국과 타이완은 1월26일 하루로 예정된 첫 회의에서 협상의 밑그림을 그린 이후 조만간 추가회의를 열어

구체적인 내용 협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5월 경 열릴 예정인 제5차 양안회담에서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. <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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